
사용자는 미소 짓고
노동자들 피해 늘고
‘노동 탄압’ 윤석열 정권

‘노동 외면’ 국회

회계공시 강제로도 부족한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압박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옥죕니다.

대놓고 자동차, 조선소

금속노조를 찍어 누릅니다.

정부·자본 입맛대로 노조 전임자를 없애면 

단체교섭, 안전 관리, 고충 처리는 

누가 합니까?

결국 노사자치 훼손하는 

타임오프제도가 문제! 

금속노조는 타임오프 폐지 외치러 

6월 12일 국회로 갑니다. 

노동자들만 손해 보는

노조 전임자 숫자 후려치기에

당당히 맞섭시다. 

타임오프 철폐!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할 권리 쟁취!
2024.6.12.(수) 14시 여의도 국회

금속노조 1만 간부 상경투쟁

 노조 전임자 때리기윤석열
정권



아닙니다! 노동자, 조합원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 업무 상당 부분을 대신합니다.

대다수 산업안전 활동과 일상적인 노동자 고충 처리를 

노조 전임자가 도맡습니다. 이는 원래 사용자가 감당해야 할 몫! 

하지만 사용자 회피, 부실 처리로 노조가 직접 해결하기 십상입니다.

무엇보다 노조 전임자는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헌법상 노동삼권, 

즉 단결·교섭·파업의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안정적인 노조 운영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단체협약 체결·이행,

노조 대의원대회·총회 운영과 조합원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금속노조 사업장 전임자는 제조업 현장의 교대제 근무로 인해

같은 업무를 2~3회 이상 반복해야 합니다. 

전임자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기획·집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타임오프 압박, 결국 노동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봅니다.

싸우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전국 곳곳의 노동조합 사무실이 텅 빌 것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적폐도, 개혁의 대상도 아닙니다.

노동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는 정부와 사용자를 대신하여 노동자를 살리고 

건강한 노동 현장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조 전임자를 줄이거나 

없애라고? 그 일을 윤석열 정권 너희가 대신 할 것도 아니면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 대신 노동자 고충 처리에 신경이나 쓸까요?

노조 전임자!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노사자치 영역

1996년 김영삼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생겨나

2010년 이명박이 더 편파적인 상태로 시행하고

2024년 윤석열이 더욱 악용하고 있는 타임오프제는

헌법상 보호해야 할 노조 전임자제도를 오히려 망가뜨렸습니다. 

노조 무력화를 위한 행정 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노사자치 원칙은 훼손당했고, 노동자들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노조 탄압용’ ‘사용자 소원 수리’ 타임오프,

그 폐지에 금속노동자 바짝 힘을 모읍시다.

반노동 정권의 낡은 유물    현행 타임오프제도는 폐지가 답! 
전임자 문제  각자도생은 불가능    같이 투쟁하고 같이 해결합시다! 

6.12 결의대회 홍보 영상

윤석열의 타임오프 압박,
전임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 아닌가요?


